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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K 매연 저감장치 일본서 “돌풍”
2003년 7월부터 총 8000대 판매 … 일본시장 점유율 3위에 올라

SK가 독자적으로 만든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가 자동차 선진국인 일본에서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.

SK는 2003년 7월 일본 수출을 시작해 2004년 11월까지 총 8000대를 팔아 일본의 메이저를 제치고 판매량 3

위에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.

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는 배기가스에 포함된 매연물질을 SK가 자체 개발한 촉매를 이용해 제거함으로써 

환경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.

대당 1000만원에 이르는 고가 장비로 일본에서 지금까지 매출 800억원을 올렸다.

SK는 10년여에 걸친 연구개발과 연구비 200억원을 투입해 촉매 개발에 성공했고 기타 장치를 납품받아 일

본 수출을 시작했다.

SK 관계자는 “일본에서 매연저감장치 인증기업 19개 중 후발 진입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절반수준이고 크기

도 작아 차량 개조 없이 설치하는 장점이 있어 일본시장을 파고들 수 있었다”고 강조했다. 

현재 일본은 도쿄를 포함한 8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유자동차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의무화해 시장규모가 약 

1조4000억원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다.

국내에서도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수도권에 우선 도입하는 등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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